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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동화 속으로
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여행

안데르센 동상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이제 국립 박물관으로 향했다. 

아까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번에

는 한스 안데르센 길을 따라 걸어갔

다. 그동안 해가 나와서 맑고 화창 

했지만 몹시 추웠다. 거리에 걸어가

는 사람들은 모두 중무장한 겨울 차

림이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일 년 

내내 거의 여름 차림으로 살아가다

가 제대로 된 겨울 옷차림들을 보니 굶주렸던 패션 욕구가 

충족되는 듯해서 기분이 좋았다. 스산한 겨울 코펜하겐 거

리를 외투 깃을 높이 세우거나 목도리를 둘둘 말아 두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모두 잡지 화보 같아서 사람 

구경하는 재미에 무릎 아픈 것도 잠시 잊고 잘 걸어 갔다. 

한스 안데르센 길로 내려 가면 옆에 티볼리 가든 벽을 따

라 걸어가게 되어 있었다. 요란하게 롤러코스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깔깔대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티볼리 

가든은 디즈니랜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 스타일 

놀이공원이다. 이따가 R과 만나 밤에 크리스마스 조명으

로 밝혀진 티볼리 가든을 둘러볼 것이다. 

열심히 걷는 동안 10분도 안 되어 덴마크 국립 박물관에 

도착했다. 주소는 NY Vestergade 10. 의외로 작고 아담한 

건물이었다. 입장료는 45 크로나. 안으로 들어갔다. 높은 

천정은 유리로 되어 있고 전시관들이 디귿자로 배치되어 

있는 박물관 내부는 환하고 따뜻했다. 덴마크 국기로 장식

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었고 마침 행사가 있는지 아이

들과 부모들이 모여서 와글거렸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로 

많이 온 것 같았다.

걸어 오느라 목이 몹시 말랐던 나는 우선 구석에 있는 

간이 커피숍에 가서 따뜻한 차부터 한 잔 사서 마셨다. 무

릎이 아파서 약도 한 알 꺼내 먹고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다. 밖은 얼굴이 꽁꽁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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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추운데 실내는 완벽하게 난

방이 되어 있어 반소매를 입어도 될 

것 같았다. 코펜하겐은 어디를 가나 

실내 난방이 잘 되어 있어 쾌적하고 

아늑하다.‘휘게’가 일상화되어 있

는 나라이다. 

기운을 차리고 전시관으로 들어

갔다. 덴마크 국립 박물관은 덴마크 

역사 14,000년을 보여준다. 작은 규모이지만 알차고 짜임

새 있게 꾸며 빙하기 시대부터 바이킹 시대, 중세 시대로

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전시물을 통해 보여주

고 있다. 빙하기 시대의 전시가 인상깊었고 북유럽 지역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들의 자취를 비디오로 만들어 전시

한 것도 매우 흥미로웠다. 그보다 더 특이했던 전시는‘훌

드모스(Huldremose) 여인’이라고 명명된 초기 철기 시대 

미라였다. 

기원전 200년 무렵 늪지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

라는 그 늪지대가 훌드모센이라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훌드모스 여인’이라고 불린다 한다. 당시 풍습에 따라 인

간 제물로 바쳐졌다는 해석이 유력한데 늪 속은 산소도 부

족하고 산성 물질로 가득 차 있어서 시신이 썩지도 않고 피

부, 머리카락, 의복 등이 고스란히 보존된 채 1879년 경에 

발견되었다. 여인이 입고 있는 양털 망토와 체크 무늬 모직 

의상이 놀라울 정도로 생생해서 현대의 옷감이라 한다 해

도 믿어질 정도였다. 덴마크에는 이렇게 늪지대에서 발견되

는 미라가 많다고 한다. 

전시실은 훌드모스 여인 미라 위에 떨어지는 조명 외에

는 어둑하고 침침해서 마치 늪 속에 서서 미라를 보는 듯

한 착각이 들었다. 죽었을 당시 40 살이 넘었을 것이라는

데 철기 시대 당시에는 매우 늙은 여인이었다고 한다. 무슨 

사연으로 인간 제물이 되었던 것일까? 나는 2000년 세월

을 넘어 코펜하겐에서 만난 북유럽 철기 시대 여인을 오랜 

동안 바라 보았다. 

▲ 훌드모스(Huldremose) 여인 미라 사진


